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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에도 외돌개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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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돌개 포인트는 외돌개에서 바다방향 동남쪽 으로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보트다이빙을 ( ) 2▲ ㎞

해야 한다 강경민기자. 

가이드라인 이용 초급자도 접근 용이

육상같은 거대 암반들 우뚝 솟아있어

각종 연산호 물고기떼 군무 신비로워·

서귀포 칠십리 해안가를 둘러싼 기암절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둥바위 하나가 있다 바로 서. 

귀포시 서귀동 앞바다의 외돌개다 기다림을 지나 그리움은 돌이 돼 아슬아슬하게 홀로 외롭게 . 

바다에 서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귀포 시내에서 약 쯤 서쪽에 삼매봉이 있으며 그 산자락의 해안가에 우뚝 서 있는 외돌2㎞

개는 높이 로 약 만년 전 화산이 폭발해 섬의 모습을 바꿔놓을 때 생성됐다고 한다20m , 150 .

고기잡이를 나간 할아버지를 기다리다 바위가 된 할머니의 애절한 전설이 깃들어 할망바위 라' '

고도 불린다 외돌개 바로 밑에는 물 위에 떠있는 듯한 바위가 있는데 이는 할머니가 돌로 변. 

한 뒤 할아버지의 시신이 떠올라 돌이 된 것이라고 한다 역사와 관련된 설화도 있다 고려말 . . 

최영 장군이 제주도를 강점했던 목호 의 난을 토벌할 때 외돌개 뒤 범섬으로 숨어든 목호( )牧胡

들이 외돌개를 보고 대장군이 진을 친 것으로 오인해 모두 자결했다는 일화로 외돌개가 장군, '

석 으로 불리는 이유다 외돌개는 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이기도 해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 . 

는 곳이기도 하다.

외돌개 포인트는 외돌개에서 바다방향 동남쪽 으로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해안에서 접근이 ( ) 2㎞ 



불가능해 반드시 보트다이빙을 해야 한다 이 곳 수심은 정도 해저는 기형적인 초대. 15~37m , 

형 암반이 줄지어 해안선과 나란히 자 형식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완만하게 수심이 깊어진S

다. 

이 곳에는 다이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 라인을 따라 하강을 하면 된다 하. . 

지만 탐사당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이드라인이 끊겨 있어 보수작업을 준비중이었다 배를 . 

타고 포인트에 접근하니 이미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어선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탐사대는 . 

어선의 양해를 구해 어선에서 내린 닻 줄을 가이드삼아 입수하기 시작했다.

외돌개 포인트는 섶섬의 북동쪽 다이빙 포인트와 비슷한 구조를 보이는데 단숨에 하강하, ▲

기에는 너무 아쉬운 지역이다 서두르지 말고 장엄하게 펼쳐진 해저의 모습을 마음껏 감상하. 

며 천천히 다이빙을 즐겨야 한다 왼쪽부터 방사민가시산호와 다이버 수지맨드라미산호 대. , , 

형긴가지해송 사진 조성익 자문위원. =

탐사팀이 도착한 지점은 원래 포인트에서 북쪽으로 정도 떨어진 곳 납작한 암반에 붙어20m . 

있는 가시산호와 자리돔을 촬영하며 게이지에 달린 나침반에 의지해 유영하기 시작했다 얼마. 

가지 않아 시커먼 거대 암반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수심 에 높이는 정도 육상의 외. 25m 10m , 

돌개 같이 뾰족한 모습의 암반과 상단이 평평한 암반 삼각형 모양의 암반 등 건물 층 높, 2~3

이의 암반들이 서로 기대 있거나 우뚝 솟아 있다.

암반 표면에는 맨드라미 긴가지 해송 해송 등 연산호들이 빼곡히 달려 있다 수 백 마리의 자, , . 

리돔 무리가 암반 사이를 휘감으며 군무를 펼치기도 했다 특히 암반의 큰 틈바구니에는 대형 . 

돌돔과 다금바리가 자리를 틀어 앉아 터줏대감 행세를 하다 불쑥 찾아온 탐사대에 놀랐는지 

더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다 부채꼴 모양의 민가시 산호와 연산호를 촬영하면서 삼각형 모. 

양의 암반을 지나자 거대한 긴가지 해송이 탐사대를 맞이했다 길이가 는 족히 될 듯한 해. 2m

송은 가지를 두갈래로 뻗은 채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큰 해송이 어떻게 수많은 세월. 

동안 어떻게 거친 물살을 이겨냈는지 신비하기만 했다.

김진수 자문위원은 외돌개 포인트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 가면 거대한 맨드라미 산호와 "

해송이 있다 며 예전에는 유람선에서 유선비디오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지금도 " "

있는지는 모르겠다 고 전했다 이어 이 곳은 최고 수심은 에 달하지만 암반이 평평하고 " . " 30m

넓직한 봉우리가 정도로 암반들이 하나같이 대형급 이라며 섶섬의 북동쪽 다이빙 포인트15m " "

와 비슷한 구조를 띤 외돌개 포인트는 단숨에 하강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지역이다 서두르지 . 



않는 마음으로 장엄하게 펼쳐진 해저의 모습을 마음껏 감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조성익 자문위원은 이 곳에서는 조류의 방향을 살펴 입수하고 가급적 빨리 하강해야 한다 며 " "

지형을 잘 아는 다이버를 가이드와 동행해야 포인트를 벗어나도 제대로 다이빙을 즐길 수 있"

다 고 조언했다 이어 입수할 때처럼 낚시 관광객을 태운 배들이 자주 다니는 곳 이라며 안전" . " " "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이버가 있다는 표시인 일명 다이빙용 소시지 는 필수 라' '(Safety Balloon) "

고 말했다.

고대로 최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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